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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김천의료원 우수직원 해외연수의 기회를 통해 중국 청두의 관광명소와 화서병원을 
다녀왔다.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사람’과 ‘의료’, 그리고 삶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뜻깊은 시간이었다. 지금도 그곳의 공기와 풍경, 사람들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처음 청두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시 전체에 흐르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바쁘게 움직이는 한국의 일상과 달리, 중국 사람들은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천천히 웃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모습이었다. 식당 직원도, 거리의 상인도, 관광지 안내원도 낯선 외국인인 우리에게 
먼저 미소를 건넸다. 언어는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다. 여행 내내 느꼈던 중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특히, 화서병원 방문은 병원직원으로서 큰 울림을 주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답게 규모와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다. 병원 관계자들은 바쁜 
와중에도 우리를 세심하게
안내해주었고, 하나라도 더 설명해주려 노력했다. 질문을 하면 끝까지 경청한 뒤 웃으며 
답해주는 모습에서 ‘환자 중심’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의료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병원의 
최첨단 시설보다 더 배우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친절함과 배려였다. 의료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번 연수에서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은 단연 어메이산에서의 고산병 경험이다. 아름다운 산세와 
웅장한 자연을 기대하며 올랐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숨이 차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으며,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던 걸음조차 쉽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는데, 그 순간 문득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실히 느껴졌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함께한 동료들이 물을 건네고 상태를 살펴주며 서로를 챙겨주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누군가는 천천히 같이 걸어주었다. 그 따뜻한 배려 덕분에 힘든 
순간조차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돌아보면 이번 중국 연수는 단순히 선진병원을 견학한 일정이 아니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 자연 앞에서 느낀 겸손함,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고생했던 시간들이 내 마음속에 깊게 남았다. 특히 병원직원으로서 환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짧다면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청두 연수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친절과 여유의 힘’을 앞으로 김천의료원에서의 업무와 삶 속에서도 실천해 
나가고 싶다.


